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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의 관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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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은 진로선택에서 자신의 성(sex)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비전통적인 진로를 선택하는 여

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에게 비전통적인 진로라고 생각되어지는 분야로 공학계를

선택하였으며, 이들의 특성을 다수의 여성들이 전공으로 선택하는 인문계 여대생들과 비교하여 제시하였

다. 본 연구는 공학계 여대생 101명과 인문계 여대생 1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성역할 정체감 척도, 진로결

정성 척도, 진로 준비성 척도, 자기효능감 척도, 인구학적 조사 척도를 사용하여 실시되었다. 연구의 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학계 여대생의 남성성이 인문계 여대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

째, 진로결정성과 자기효능감에서는 전공 계열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며, 진로준비성은 인문계 여대생이

공학계 여대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공계열에 따른 부모님의 교육수준에는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계열에 따른 아버지의 전공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전공계열에 따라 남성성과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계

여대생집단에서는 남성성과 자기효능감이 모두 진로결정성과 진로준비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

으나, 공학계 여대생 집단에서는 남성성과 자기효능감이 모두 진로결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으며, 진로준비성에는 자기효능감만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다섯 째, 남성성, 자기효능감과 진로성

숙의 관계에 대한 전공계열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에 대한 전공계열의 조절효

과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 공학계 여대생, 인문계 여대생, 성역할 정체감, 진로결정, 진로준비, 자기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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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진로를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다(한정신, 1991).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관심은 많이 갖고 있으나, 자기이해나

직업정보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으며, 장래

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한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김현옥, 1989). 더욱이 여

성의 경우는 자아의 성취와 실현이라는 진로

의 측면에서 볼 때, 자기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일과 직업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더 많은 혼

돈과 장애를 겪을 뿐만 아니라 발달 및 사회

화의 차원에서 남성과 다른 과정을 거치는 것

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여성들은 진로선택에서 자신의 성(sex)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따

라서 많은 연구들이 여성의 성(sex)과 직업선택

의 전통성의 관계를 연구하여 왔다(Orcutt &

Walsh, 1979). Gottfredson(1981)에 의하면 성 유

형이 개인의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

는데, 그 이유는 사회가 성(sex)에 적합한 진로

대안들에서만 직업선택의 범위를 지각하도록

제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은 미래의 자

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직업의 성유

형과 자신의 생물학적 성특성 및 성역할 정형

화 특성이 일치하는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성역할 정체감이란 자신이 속한 문화권 내

에서 생물학적 성에 적합한 것으로 고려되는

성격 특성, 행동양식 및 가치에 비추어 개인

이 자신을 얼마만큼 남성적인 성격특성 혹은

여성적인 성격 특성을 가졌다고 보는가 하는

정도를 나타낸다(Bem, 1975). 성역할은 사회집

단이 한 개인에게 그 개인의 성에 따라 전형

적인 행동유형을 부과하는 것으로, 여성은 여

성에게 적합한 사고․태도․행동양식을, 남성

은 남성의 역할에 적합한 사고․태도․행동양

식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학생의 진로결정에서 전통적 진로선택과 비

전통적 진로선택을 예측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성역할 정체감을 들 수 있으며, 개

인이 가진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진로 선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비전통적인

직업을 선택하는 여학생들은 전통적인 직업을

선택하는 여학생보다 남성성 성역할 정체감이

높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연구들은 비전

통적인 진로의 선택은 남성성의 존재와 함께

여성성이 부재할 경우 더 강력한 예측이 가능

하다고 보고하는데(임용자, 1994), 남성성이 비

전통적 진로결정에 주는 영향과 여성성이 전

통적 진로결정에 주는 영향을 비교하면, 남성

성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태

도는 적게 가지고 있으면서(Murrell, Frieze, &

Frost, 1991), 전형적인 남성적 특성을 많이 가

졌다고 지각할수록 비전통적인 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Baker, 1987) 볼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여성들은 다양한 범위의 직

업 영역에 진출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남성적

인 직업의 영역으로만 생각되어졌으나 현재

에는 중성적인 직업의 영역으로 인식되어지

는 직업들이 증가하고 있다(Betz, Heesacker, &

Shuttleworth, 1990). 그러나 아직까지도 몇 영역

은 주로 남성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전통

적으로 남성적인 직업으로 간주되고 있다. 예

로, 법이나 의학 영역은 여성들의 진출로 이

제는 어느 정도 여성의 지배 영역을 확보하였

으나, 화학, 공학, 그리고 고위 경영직이나 정

치 영역에서는 여전히 광대한 직업영역에서

여성의 종사 비율이 미약하게 나타난다(Betz,

2005). 특히 수많은 공학, 과학 분야들에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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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히 적은 수의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으며,

몇 특수 분야에서 여성 전문가들이 등장하였

으나, 이 또한 전체 종사 비율과 비교하여 볼

때 굉장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Seymour &

Hewitt, 1994).

이처럼 남성 우세 직업에서 일하는 여성들

의 낮은 종사 비율은 여러 연구자들에게 비전

통적인 직업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특성에 관

한 연구를 촉진시켜왔다. 최근에 연구들은 개

인적, 외부적 영향들이 비전통적인 직업에 대

한 관심을 가지고 선택하게 하는지에 관해 조

사하기 시작하였다(Chusmir, 1990). 이러한 연

구 결과, 비전통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

은 자기 확신감이 높으며, 경쟁적이며, 독립적

이거나 또는 아주 의존적이라고 보고되었다

(Baker, 1987; MacCorquodale, 1984). 비전통적인

직업을 선택하는 여성들은 교육수준이나 직업

수준이 높은 부모를 가지고 있었으며(McKenna

& Ferrero, 1991),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안

출신이었다(McKenna & Ferrero, 1991). 일반적으

로 교육 수준이 높은 부모들이 딸의 교육에

지지적이었으나, 특히 비전통적인 직업에 종

사하는 여성들에게는 아버지, 남자 친구, 남자

선생님과 같은 남성 인물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Almquist

& Angrist, 1970). 예로 남성가족 구성원이 엔

지니어인 경우 여성이 공학계열을 선택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되었다(Cater & Kirkup, 1990).

Mau 등(1995)은 과학 및 공학 분야의 전공을

원하는 여자 고등학생과 가사 관련 전공을 원

하는 여자 고등학생을 비교하여, 비전통적인

직업을 추구하는 여학생들은 학업성적이 더

우수하며, 자기 존중감이 높고, 내적통제 소재

를 가지며, 부모의 기대수준과 사회경제적 지

위가 높다는 것을 보고하였다(Mau., Domnick,

& Ellsworth, 1995).

Holland(1985)는 성격-직업 일치성 개념을 여

성연구에 적용하여,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유

형에 일치하는 직업환경을 갖는다는 개념을

검증하여 왔다. 그러나 여성의 성격-직업 일치

성 선택은 기본적으로 직업선택이 성역할 고

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가능할 수 있다.

전통적인 성역할을 가진 여성의 경우는 성역

할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전통적으로 여성적인

직업만을 선택하기 때문에 자신의 성격과 일

치하는 직업을 선택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Gottfredson, 1981). 그러므로 개인의 성격에 맞

는 적절한 직업선택은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사람에게서나 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진보적인 여성들이 직업적

으로 더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

다(Holland, 1985, Yanico, Hardin, Mclaughlin,

1978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Wolfe와

Betz(1981)는 비전통적 직업선택을 하는 여성

이 더 자신의 성격특성과 일치하는 직업을 선

택한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비전통적인 진

로를 선택하는 여성들이 전통적인 진로를 선

택하는 여성보다 진로성숙 면에서 뛰어날 것

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실제로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라 진로결

정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

들이 보고되었는데, 유계식과 이재창(1997)에

의하면 남성성 정체감인 주도성, 공격성은 학

교적응, 직업계획, 전공의 진로결정 수준과 의

미 있는 정적상관이 있었고, 여성성 정체감인

이타성과 연약성은 전공의 진로결정수준과 부

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존

의 연구들은 성역할 정체감이 진로관련 변인

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여

성적 정체감보다는 남성적 정체감이 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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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여러 연구자들은 여성

들이 과학이나 공학 분야의 비전통적인 진로

를 선택하는 것은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증명

하여 왔다. 관련변인으로는 직업에 대한 성역

할 고정관념, 성공적인 성역할 모델의 부족,

사회적 지지의 부족, 그리고 과학과 공학 분

야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을 들 수 있다(Betz,

2001: Fitzgerald & Harmon, 2001; Flores &

O'Brien, 2001; Luzzo & McWhirter, 2001). 또한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여성들이 남성들보

다 더 많은 장벽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보고

들이 있다(Swanson & Tokar, 1991). 진로미결

정 수준에서 명확한 성차가 나타나지는 않지

만(Rojewski, 1994), 오히려 성에 관련 없이 비

전통적인 성 관련 특성이나 태도를 가진 개인

이 진로 결정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연구들도 제시되었다(Fassinger, 1995;

Hetherinton & Orzek, 1989). 국내에서 수도권

이공계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김정자 등(1998)

의 연구에서도 이공계 여대생의 경우 낮은 여

학생 비율로 인한 여학생의 소외 및 성차별적

풍토 등이 여학생의 긍정적 교육경험을 약화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에 비하

여 여학생들이 대학졸업 후 자신의 전공을 계

속 살려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비전통적인 전

공에 종사하는 여대생들의 진로결정성과 진로

준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김정자 외, 1998) 민무숙 등(2002)

의 연구에서도 공학계 여대생은 남학생에 비

하여 전공에 대한 지식이나 능력 및 자신감이

낮고, 기계조작의 애로점이나 학과의 집단적

인 분위기나 소수집단으로서 느끼는 애로사항

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혜정 등

(1995)은 공학계 교수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

시한 결과, 인지과정 능력, 지적능력, 사회적

능력의 세 범주 모두에서 교수들이 여학생의

능력이 남학생보다 뒤떨어진다고 응답하였음

을 보고하며, 공학교육이 남녀에게 차별적인

기대를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고하였

다. 따라서 공학 분야에 종사하는 여대생들은

아직까지 공학 분야가 남성적인 분야라는 성

고정 관념, 진로에 대한 여성 역할모델을 얻

기 어려운 점, 진로에 대한 부족한 정보 상황,

부족한 사회적 지지 등으로 볼 때, 인문계 여

대생보다 진로성숙에서 더 큰 어려움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다. 이처럼 공

학계와 인문계의 여성들의 진로성숙은 한 가

지로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학계 여학

생과 인문계 여학생의 진로성숙에 대하여 진

로준비성과 진로결정성에 근거하여 비교 확인

하여 보고자 한다.

한편, Hackett와 Betz(1981)는 여성의 진로발

달에 자기효능감 개념을 적용하였다. 자기효

능감은 개인이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 요구

되는 행위를 조작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Bandura, 1977). 또한 주

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유능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의 판단(Schunk, 1984)으로서, 주어진 상황

의 요구에 부합하는 동기적․인지적 원천 및

행동방향을 이끌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념

(Gist & Mitchell, 1992), 어떤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Silver, Mitchell & Gist,

1995)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이 성(sex)에 의해

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었

다(Gorrell & Shaw, 1988). 일반적으로 여성들

은 비전통적인 진로에서보다 여성 전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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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들에서 더 높은 자기 효능감을 보여왔다

(Matsui, 1994). 전통적인 진로에서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여성들이 종사하여 왔고, 성

공적인 진로 역할 모델을 쉽게 접할 수 있으

므로 비전통적인 진로에 종사하는 여성들보다

높은 자기효능감을 보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

다. 그러나 Betz와 Fitzgerald(1987)는 심리적 남

성성이 여성의 자기효능감과 비전통적인 진로

목표와 성취를 선택하는데 중요하다고 보고하

였다. Mau 등(1995)도 비전통적인 진로를 선택

한 여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전통적인 진로를

선택한 여학생들보다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

다(Mau et al., 1995). 또한 과학과 공학분야에

종사하는 여성에게는 자기 효능감이 보다 중

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논의들이 지속적

으로 보고되고 있다(Larry, Gregory & Ronald,

1998). 이러한 점에서 생각해 볼 때, 남성성과

자기효능감은 단순히 여성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만 평가될 것이 아니라, 진로

의 전통성 여부에 따라 여성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의 모습이나 중요성이 달라질 수 있는 변

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성성과 자기효능감이 전공계열에 따라 진로

성숙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하여 공학계 여학생과 인문

계 여학생을 구분하여 남성성과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확인할 것이

다.

또한 진로성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남

성성과 자기효능감이 전공계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공계열의

조절효과를 확인할 것이다. 많은 연구들에서

남성성과 자기효능감은 여성의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이 일관되게 밝혀져 왔

다(Adams & Sherer, 1985: Whitley, 1983). 특히

비전통적인 진로를 선택하는 여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남성성이 주장

되어왔다. 그러나 전통적인 진로를 선택하는

여성 중에도 남성성을 높게 가진 개인이 존재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남성성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력이 같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도 진로의

성 전통성 여부에 따라 연구자들의 결과가 일

치되지 않게 나오고 있으며, 이는 전공계열에

따라 진로발달에 다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

을 생각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

공계열에 따라 남성성과 자기효능감이 진로성

숙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가에 대한 조절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현재 여성에게 비전통적인 진로인 공학계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 연구는 대부분이

해외 논문이며, 국내에는 이러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민무숙, 이정희, 송

현주, 2002).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비전통적인 진로를 선택하는 여성들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하였으며, 국내 공학계

여대생과 인문계 여대생의 진로특성을 다음과

같은 가설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한다.

가설 1. 공학계 여학생과 인문계 여학생의

남성성과 여성성, 자기효능감은 다르게 나타

날 것이다.

가설 2. 공학계 여학생과 인문계 여학생의

진로성숙(결정성, 준비성)은 다르게 나타날 것

이다. 공학계 여학생의 진로성숙이 인문계 여

학생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3. 공학계 여학생 부모님의 교육수준

과 인문계 여학생 부모님의 교육수준은 차이

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남성성과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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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은 공학계 여학생과 인문계 여학

생에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에 소재하는 4년제 대학교 250명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모두 남녀공학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

며, 동일한 대학교의 공학계열과 인문계열의

여학생에게 각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설문에 성의 있게 응답하지 않거나 끝까지

응답하지 않은 49명을 제외한 총 201명의 자

료가 분석되었다. 연구에 포함된 대상의 학년

및 성별분포가 표 1에 제시되었다.

측정도구

성역할 정체감 척도

김득란(1992)이 Bem(1974)의 방식에 따라 개

발한 검사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남성성(20문

항), 여성성(20문항), 중성성(15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주어진 문항에 그렇다, 아니다로

대답하여 최종적으로 합산한 점수가 남성성과

여성성의 점수가 된다. 각 성역할 정체성의

최고점수는 남성성 20점, 여성성 20점으로 측

정된다. 본 연구에서 남성성의 내적일관성 신

뢰도 계수는 .66, 여성성의 내적 일관성 신뢰

도 계수는 .69로 나타났다.

진로성숙 척도

진로성숙을 측정하기 위해 이기학(1997)이

개발한 진로태도성숙 측정도구 중 진로준비성

차원과 진로결정성 차원을 사용하였다. 진로

결정성 차원은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신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신이 갖

고 싶어 하는 진로 및 직업이 어느 정도 확실

히 정해져 있는가의 차원이다. 즉 자신이 선

택하고자 하는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안정감과

일관성의 태도를 측정하는 차원이다. 진로준

비성 차원은 진로 선택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사전 이해, 준비 및 계획 정도, 그리고 직업

및 진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현명한 진로선택에 필요한 진로정보

수집능력, 의사결정능력의 수준을 나타내는

차원이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

고,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진로준비성 차원의 내

적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86, 진로결정성 차원

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81로 나타났

다.

자기효능감 척도

자기효능감은 Sheier, Mercandante, Prentice-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체

인문계 30(30%) 22(22%) 26(26%) 22(22%) 100(100%)

공학계 29(28.7%) 34(33.7%) 21(20.8%) 17(16.8%) 101(100%)

전체 59(29.4%) 56(27.9%) 47(23.4%) 39(19.4%) 201(100%)

표 1. 연구대상자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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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nn, Jacobs 및 Rogers(1982)의 척도를 수정하

여 표준화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변인은

자신이 직면한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해

낼 수 있다는 신념을 측정하며 5점 척도로 구

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탁진국, 1996). 본 연구에

서 사용한 자기 효능감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74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 및 전공조사 척도

부모의 학력 및 전공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부와 모로 나누어 각각의 학력과 전공을 조사

하였다. 먼저 학력을 중졸, 고졸, 대졸이상, 기

타 등으로 조사한 후, 학력이 대졸 이상일 경

우에 전공분야를 선택하도록 질문지를 구성하

였다.

분 석

회수된 설문지 201명의 자료를 분석, 처리

하였다. 자료의 전반적인 기술통계량 분석을

위하여 SPSS 12.0을 사용하였고 전공계열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hierarchical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측정변인들의 평균 및 상관관계

측정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공학계

여대생, 인문계 여대생으로 구분하여 표 2에

제시하였고, 전공계열에 따른 평균차이를 분

석하였다. 분석결과 여성성, 진로결정성, 자기

효능감에서는 전공계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남성성과 진로준비성에서는 전공

계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남성성은 공학계 여대생이 인문계

여대생보다 높은 것으로, 진로준비성은 인문

계 여대생이 공학계 여대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성, 여성성, 진로결정성, 진로준비성, 자

기효능감의 상관을 구하여 공학계 여대생과

인문계 여대생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우선

인문계 여대생 집단에서는 남성성이 진로결정

성, 진로준비성, 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준비

성과 자기효능감도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었

다. 공학계 여대생 집단에서는 남성성이 자기

효능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

으며, 진로준비성과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전공계열에 따른 아버지의 학력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이라고 응답한 경

우가 인문계 여대생은 전체에서 3.1%, 공학계

는 2.0%로 나타났으며, 고졸인 경우는 인문계

여대생은 전체에서 46.9%, 공학계 여대생은

37.6%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인

경우는 인문계 여대생은 전체에서 50.0%, 공

학계 여대생은 59.6%로 나타났다. χ2 검증결

변 인 인문계열 공학계열 전공별(t값)

남성성 10.8(5.2) 12.1(4.4) -2.02*

여성성 13.3(4.1) 13.0(4.2) .46

진로결정성 3.0(.84) 2.9(.58) 1.23

진로준비성 4.0(.54) 3.6(.61) 4.77***

자기효능감 3.5(.54) 3.3(.52) 1.83

* p <.05 *** p <.001

표 2. 측정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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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전공계열에 따른 아버지의 학력에는 유의

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에 따른 어머니의 학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학력이 중졸인 경우가 인문계

여대생은전체에서 8.0%, 공학계는 2.0%로 나

타났으며, 고졸인 경우는 인문계 여대생은 전

체에서 65.0%, 공학계 여대생은 61.6%로 나타

났다.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인 경우는 인문계

여대생은 전체에서 27.0%, 공학계 여대생은

36.4%로 나타났다. χ2 검증결과 전공계열에

따른 어머니의 학력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전공계열에

따른 부모님의 학력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공계열에 따른 부모님의 전공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전공이 인문, 사회인 경우는

인문계 여대생은 전체에서 47.1%, 공학계 여

대생은 26.7%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전공이

이공계인 경우는 인문계 여대생은 전체에서

50.0%, 공학계 여대생은 49.1%로 나타났다. 아

버지의 전공이 자연계인 경우는 인문계 여대

생은 전체에서 2.1%, 공학계 여대생은 22.8%

로 나타났다. χ2 검증결과 전공계열에 따른 아

버지의 전공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

구분 학력 인문계 공학계 전체 χ2

아버지

중졸 3명(3.1%) 2명(2.0%) 5명(2.5%) χ2=1.883

고졸 46명(46.9%) 38명(37.6%) 84명(42.1%)

대졸 49명(50.0%) 59명(59.6%) 108명(54.8%)

전체 98명(100%) 99명(100%) 197명(100%)

어머니

중졸 8명(8.0%) 2명(2.0%) 10명(5.0%) χ2=5.008

고졸 65명(65.0%) 61명(61.6%) 126명(33.3%)

대졸 27명(27.0%) 36명(36.4%) 63명(31.7%)

전체 100명(100%) 99명(100%) 199명(100%)

표 4. 전공계열에 따른 부모님 학력 비교 명(%)

구분 인문계(N=100) 공학계(N=101)

1 2 3 4 5 1 2 3 4 5

1. 남성성 1.00 1.00

2. 여성성 .175 1.00 -.093 1.00

3. 진로결정성 .315** .026 1.00 .137 -.094 1.00

4. 진로준비성 .229* .072 .109 1.00 .113 .105 -.032 1.00

5. 자기효능감 .515*** .138 .323** .256* 1.00 .360*** .164 .018 .507*** 1.00

* p <.05 ** p <.001 *** p <.001

표 3. 인문계, 공학계 여자 대학생 집단의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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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이를 살펴보면, 인문계 여대생은

아버지의 전공이 인문사회 계열인 경우가 높

게 나타났으며, 공학계 여대생은 아버지의 전

공이 자연계인 경우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

다.

한편, 어머니의 전공이 인문, 사회인 경우는

인문계 여대생은 전체에서 80.8%, 공학계 여

대생은 67.6%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전공이

이공계인 경우는 인문계 여대생은 전체에서

15.4%, 공학계 여대생은 5.9%로 나타났다. 어

머니의 전공이 자연계인 경우는 인문계 여대

생은 전체에서 3.8%, 공학계 여대생은 26.5%

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여대생의 전공계열

에 따른 어머니의 전공계열은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남성성과 자기효능감이 전공계열에 따라 진

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남

성성과 자기효능감을 각각 독립변인으로 하고

진로성숙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단순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6에 제시되었

다. 인문계 여대생에서 남성성은 진로결정성

을 10% 예언하고 있었으며, 진로준비성을 5%

예언하고 있었다. 인문계 여대생에서 남성성

구분 전공 인문계 공학계 전체 χ2

아버지

인문사회계 23명(47.1%) 16명(26.7%) 39명(37.1%) χ2=11.16**

이공계 24명(50.0%) 28명(49.1%) 52명(49.5%)

자연계 1명(2.1%) 13명(22.8%) 14명(13.3%)

전체 48명(100%) 57명(100%) 105명(100%)

어머니

인문사회계 21명(80.8%) 23명(67.6%) 44명(73.3%) χ2=6.82

이공계 4명(15.4%) 2명(5.9%) 6명(10.0%)

자연계 1명(3.8%) 9명(26.5%) 10명(16.7%)

전체 26명(100%) 34명(100%) 60명(100%)

** p <.01

표 5. 부모님의 전공에 따른 전공계열의 차이 비교 명(%)

인문계(N=100) 공학계( N=101)

준거변인 β t R2 F β t R2 F

남성성 진로결정성 .32 3.28** .10 10.77** .14 1.37 .02 1.89

진로준비성 .23 2.33* .05 5.44* .11 1.14 .01 1.29

자기 진로결정성 .32 3.38** .10 11.45** .02 0.18 .00 .032

효능감 진로준비성 .26 2.62* .06 6.86* .51 5.82*** .25 34.3***

* p <.05 ** p <.001 *** p <.001

표 6. 전공계열에 따라 남성성과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성, 진로준비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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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진로결정성과 진로준비성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고 있었다. 공학계 여대생에서 남성성

은 진로결정성을 2.0% 예언하고 있었으며, 진

로준비성을 1% 예언하고 있었다. 공학계 여대

생에서 남성성은 진로결정성과 진로준비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인문계 여대생에서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

성을 10% 예언하고 있었으며, 진로준비성을

6% 예언하고 있었다. 인문계 여대생에서 자기

효능감은 진로결정성과 진로준비성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공학계 여대생에서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성을 0.1% 예언하고 있

었으며, 진로준비성을 25% 예언하고 있었다.

공학계 여대생에서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성

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으나

진로준비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

다.

본 연구에서는 전공계열에 따라 남성성과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

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

공계열의 조절효과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hierarchical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남성성의 중앙

치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상위 50%에 해당하

는 사례를 남성성이 높은 집단으로, 하위 50%

에 해당하는 사례를 남성성이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의 중앙치 점수

를 기준으로 하여 상위 50%에 해당하는 사례

를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으로, 하위 50%에

해당하는 사례를 자기효능감이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각각 남성성

과 자기효능감 만을 회귀식에 포함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부터는 전공계열을 단계적으로

회귀식에 포함시켜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

였다. 분석결과는 남성성과 진로자기효능감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남성성과 진로성숙에 대한 전공계열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모델 1에서 남성성이

진로결정성과 진로준비성에 미치는 직접적 효

과를 살펴보면, 남성성은 진로결정성과 진로

준비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전공계열은 진로준비성에만 직접 영

독립변인 남성성 자기효능감

종속변인 진로결정성 진로준비성 진로결정성 진로준비성

모델1 모델2 모델1 모델2 모델1 모델2 모델1 모델2

남성성 .25*** .34*** .16* .19* 자기효능감 .20** .37*** .37*** .22*

전 공 -.12 -.12 -.34*** -.34*** 전 공 -.06 -.06 -.27*** -.27***

남성성 x

전공
-.14 -.04

자기효능감 x

전공
-.25* .21*

R2 .059 .066 .120 .116 R2 .037 .064 .229 .247

ΔR2 .007 -.004 ΔR2 .027 .018

F 7.24** 5.71** 14.61*** 9.78*** F 4.83** 5.54** 30.7*** 22.9***

* p <.05 ** p <.001 *** p <.001

표 7. 남성성,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에 대한 전공계열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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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고 있었다. 모델 2에서는 전공계열

이 조절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남성

성과 전공계열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남성성과 전공계열의 상호작용항은

진로결정성과 진로준비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다음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에 대한 전공계

열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모델 1에서 자

기효능감이 진로결정성과 진로준비성에 미치

는 직접적 효과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은 진

로결정성과 진로준비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은 진로준비

성에만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모델 2에

서는 전공계열이 조절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

기 위해 자기효능감과 전공계열의 상호작용항

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자기효능감과 전공계

열의 상호작용항은 진로결정성과 진로준비성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림 1에

전공계열과 자기효능감의 고/저에 따른 진로

결정성과 진로준비성의 평균을 제시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논 의

최근 들어 비전통적인 진로에 종사하는 여

성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과

거에는 남성 지배적인 진로영역이었으나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여성들의 진출이 증가하면서

중성적인 진로 영역으로 여겨지는 직업 영역

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

지도 몇 영역은 주로 남성이 지배적이며 여성

종사자가 적거나 참여 비율이 증가되지 못하

고 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직업영역을 선택

하여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의 특성에 대해 관

심을 가지게 되었는데(Baker, 1987; Chusmir,

1990; MacCorquodale, 1984; Orcutt & Walsh,

1979), 이러한 연구들이 여성의 진로영역 확장

과 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

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외국에서 이루어져

왔고, 국내에서는 비전통적인 진로를 선택하

는 여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비전통적인 진로를 선택하는

여성들의 특징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

그림 1. 전공계열과 진로효능감 고/저에 따른 진로결정성과 진로준비성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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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여성에게는 비전통적인 진로라고 생각되어

지는 공학계열 여대생과 일반적인 진로로 생

각되어지는 인문계 여대생을 표집하여, 두 집

단 간의 차이와 특성들을 비교 확인하여 보았

다.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여자대학생의 전공계열에 따라 남성

성에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여러 연

구에서 남성성은 여성의 비전통적인 진로 선

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지

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공학계열 여대생의

남성성이 인문계열 여대생보다 유의미하게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전통적인 진로를

선택한 여성들이 전통적인 진로를 선택한 여

성보다 남성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표준편차에서도 공학계열 여

대생이 인문계 여대생보다 표준편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전통적인 진로를

선택하는 여성들의 경우 여성성이 낮다는 연

구(Murrell, Frieze, & Frost, 1991)와는 달리, 공학

계열 여대생과 인문계 여대생의 여성성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과적으로 비전통적인 진로의 선택에 남성성

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그러나 공학계 여대생들의 남성

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공학계열로 진학한 이

후에 접한 공학적 교육환경과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비전통적인

여대생들의 특성으로 남성성이 높은 것을 확

인할 수 있었지만, 추후의 연구를 통하여, 공

학계 여대생의 남성성이 높은 것이 공학계 진

로를 선택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이

후의 대학생활을 통하여 양성된 것인지를 확

인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여러 연구들에서 비전통적인 진로를

선택한 공학계 여대생에 대한 특성들을 밝혀

왔다. 연구들은 비전통적인 진로의 여대생들

은 전통적인 진로를 선택한 여성들보다 자신

의 적성 및 성격과 맞는 진로를 더 잘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진로성숙이 더 높고, 자기 존

중감이 높으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자기확

신적(Mau, W.C., Domnick, M., & Ellsworth, R.

A, 1995)이라고 보고하였다. 한편 비전통적인

진로를 선택하는 여성들은 여러 가지 지지를

받는 것이 취약하고, 더 많은 장벽을 경험하

며, 성공적인 역할 모델이 부족하고 충분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는 반대의 의견들((Betz,

2001: Fitzgerald & Harmon, 2001; Flores &

O'Brien, 2001; Luzzo & McWhirter, 2001)도 있

었다. 이처럼 일관적이지 않은 연구결과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학계 여대

생과 인문계 여대생의 진로성숙과 자기효능감

을 비교 확인하였다. 진로성숙은 진로결정성

과 진로준비성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는데,

진로결정성은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준비성은 인문

계 여대생이 공학계 여대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에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

로 공학계 여대생이 인문계 여대생보다 진로

결정성과 자기효능감이 높지 않았으며, 오히

려 진로준비성에서 공학계가 인문계보다 더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공학계 여대생들이 인문계 여대생보다 진로발

달에 도움이 되는 높은 남성성을 가지고 있으

나 진로성숙에서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

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

서 밝혀진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공계 여대생

들이 낮은 여학생 비율로 인해 소외 및 성차

별적 풍토 등으로 인한 열악한 교육환경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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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대학졸업 후

자신의 전공을 계속 살려나갈 계획을 갖고 있

는 경우가 적고, 전공에 대한 지식이나 능력

및 자신감이 낮으며, 소수집단으로서 느끼는

애로사항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김정자 외, 1998). 따라서 이러한 점들이

이공계 여대생들의 진로결정성과 진로준비성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

해볼 수 있다. 앞으로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밝히기 위한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하겠

지만, 본 연구의 결과로 국내 공학계 여대생

들이 진로에서 인문계 여대생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전공계열에 따른 부모의 학력수준과

전공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비전통적인 진로를 선택하는 여성

들은 교육수준이나 직업수준이 높은 부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cKenna &

Ferrero, 1991). 또한 비전통적인 직업에 종사하

는 여성들에게는 아버지, 남자 친구, 남자 선

생님과 같은 남성 인물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

향력이 크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Almquist &

Angrist, 197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공계열

에 따른 부모님의 학력수준을 확인하고 부모

님의 전공이 다른지를 비교 확인하였다. 그

결과, 전공계열에 따른 부모님의 학력수준은

공학계 여대생의 경우에 인문계 여대생보다

부모님의 대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공계열에 따른 부모님의 전

공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아버지의 전공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

계 여대생의 경우 아버지가 인문사회 전공인

경우가 공학계보다 유의미하게 많았으며, 공

학계 여대생의 경우 아버지가 이공계 전공인

경우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자연계 전공인

경우가 유의미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

속연구에서 아버지의 전공과 직업이 자녀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확실한 분석

이 이루어져야겠지만, 자연계가 이공계와 인

접한 분야라고 볼 때 아버지의 전공분야가 딸

의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생각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남성성과 진로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

에 미치는 영향이 전공계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전공계열에

따라 남성성과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에 미치

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문계 여대생 집단에서는 남성성과 자기효능

감이 모두 진로결정성과 진로준비성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공학계 여

대생 집단에서는 남성성이 진로결정성과 진로

준비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

으며, 자기효능감도 진로준비성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인문계 여대생의

경우는 남성성이 높으면 진로성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공학계 여대생의 경우에는

남성성이 진로성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미래

에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공학계 여대생은 인문계 여대생

보다 높은 남성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처럼 비전통적인 진로의 선택

에 남성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Baker, 1987; Murrell, Frieze, & Frost,

1991). 그러나 공학계 전공을 선택한 이후의

진로성숙에는 남성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남성

성이 여대생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은 전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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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 따라 진로발달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진

로성숙에 미치는 영향도 전공계열에 따라 다

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계 여대생 집단에서

는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진로결정성과 진로준

비성 모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공학계

여대생 집단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이

진로준비성에만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남성성과 마찬가지로 자기효능감도 전공

계열에 따라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

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남성성과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

향은 전공계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학계 여대생이 대

학에 진학한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인문계 여

대생과는 다른 교육 및 환경의 영향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후속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다섯 째, 전공계열에 따라 남성성과 자기효

능감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공계열을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확인결과, 남성성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서는 전공계열의 조절효

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성은 진로결

정성과 진로준비성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

었으며, 전공계열은 진로준비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남성성과 전공계열

의 상호작용항은 진로결정성과 진로준비성 모

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한편,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하여서는 전공계열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성

과 진로준비성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고 있었으며, 전공계열은 진로준비성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자기효능감과 전

공계열의 상호작용항은 진로결정성과 진로준

비성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전공계열에 따른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진로결

정성에서는 인문계 여대생의 자기효능감 고/

저 수준에 따른 차이가 공학계 여대생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준비성에서는 공

학계 여대생의 자기효능감 고/저 수준에 따른

차이가 인문계 여대생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전공계열에 따라 자기효능감 수

준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인문계 여대생

과 공학계 여대생의 진로지도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제공하여 줄 수 있다. 예로, 공학계 여

대생의 경우 진로준비성이 인문계 여대생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기효

능감이 높은 경우에는 인문계 여대생과 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공학계

여대생 집단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켜 주는

것은 지각하는 진로준비성을 높일 수 있는 효

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후속연구에

필요한 제안을 몇 가지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및 근교의 제한된 지역

에서 샘플을 수집하였다. 따라서 이 결과를

전체 대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설명력을 키우기 위해

서는 보다 많은 대상과 지역의 대학생을 표집

하여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

째,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비전통적인 진로

영역으로 공학계열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현

대 사회에서 여성들의 종사가 부진한 남성적

인 지배영역으로는 공학계열 외에도 화학, 물

리 등의 순수 과학분야, 그리고 고위 경영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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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정치 영역 등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비전통적인 진로를 선택하는 여성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는 공학

계열 이외의 다른 진로영역으로까지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

에서는 공학계 여대생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한 변인으로 성역할 정체성, 자기효능감, 진로

성숙에서의 진로결정성과 진로준비성만을 확

인하였다. 따라서 공학계 여대생의 특성을 보

다 자세히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변인들을

고려한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공학계열 여대생의 진로성숙이

인문계 여대생과 비교하여 높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공학계 여대

생은 인문계 여대생보다 진로준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비전통적

인 진로를 선택한 여대생을 위한 진로 프로그

램이나 지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비전통적인 진로를 선택한 여대생을

위한 진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 등이 후속

연구들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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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between female students in college

of engineering and humanities by sex role

identity, self efficacy and career maturity

Duk Yoon Jinkuk Tak Sanghee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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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female students are affected by sex greatly, more studies for non-traditional career choice women

are needed. Most people considered engineering career as nontraditional career choice for women, whereas

humanities as traditional career choice for women. Therefore, this study explored the differences between

female students in college of engineering and those in college of humanities. 101 female students in

college of engineering and 100 female students in college of humanitie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survey included sex role identity, career decision, career preparation, self efficacy, and some demographic

items. The results showed as follow. First, engineering students had higher masculinity than humanities

students. Secon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career decision and career preparation between

engineering students and humanities students. Third, there were no differences on parent's educational

levels whereas there were slight differences of father's majors between engineering students and humanities

students. Fourth,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engineering students and humanities students with the

effects of masculinity and self efficacy on career maturity. fifth, the results supported the hypotheses that

majors would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efficacy and career maturity. In humanities students,

self efficacy exerted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decision, while in engineering students, self efficacy had

strong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Finally,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female students in college of engineering; sex role identity; career decision; career preparation; self efficacy


